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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현대그룹 차원의 현대증권지부 파괴공작은 

노동3권을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현대그룹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그 파괴공작이 법적․사회적으로 수인할 수 있

는 도를 넘었다. 어제 현대증권지부와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과 그룹 

핵심임원들이 모여 노조파괴를 공모하는 녹취록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민주연합노조 현대

증권지부 위원장을 조합원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노조를 자극해 파업 농성을 유도한 뒤 수백

억원대의 민사소송을 걸자는 내용의 노조 파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간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현대증권지부는 현대증권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다는 의

혹과 현대증권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던 터였다. 현대그룹 계

열사 대표들과 핵심임원들이 모인 비밀회의의 내용은 자신들의 부실 경영 은폐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와 그 대표자를 제거하고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그룹

차원에서 전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위 비밀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윤경은 현대증권 부사장은 지난 달 9일 사장으로 승진 

임명되었는데 이는 노조 파괴를 전면에서 지휘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밀회

의에서 “제가 온 김에 (노조) 뿌리를 뽑아 보겠다는 거거든요. (...) 파업하라고 해요. 그렇지

만 파업 못해요. 얘(민경윤 민주금융노조 현대증권지부 위원장)가 할 수 있는 건 1층에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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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은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고발해 버려요. 갈 데까지 가 보는 거거든. 100억~200억원 압류 

걸면 개인은 못 버티는 거예요”, “내일부터 전쟁을 하자. 내가 총대를 메겠다”고 한 윤경은 

부사장의 발언 내용으로 볼 때 그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위원장과 노조를 도발해 파업이나 농성을 유도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조건 명예훼

손․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수백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원장을 고립시키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현대그룹 차원의 공모와 실행은 무노조경영의 삼성그룹과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현대그룹 재벌가의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반노동적 인식을 그

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현대그룹의 노조파괴 공모와 실행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자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부정하는 범법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본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현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독, 그리고 엄중한 책임이 요

구된다. 부당노동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환기시켜야 한다. 현대그룹은 

노조파괴 계획에 대한 전모를 공개하라. 사정당국인 노동부와 검찰은 희대의 노조파괴 공작

에 즉각 수사진을 파견하여 진상을 낱낱이 수사하라. 우리는 진행사항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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